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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서울시는 2023년 11월 1일(수) 14:00~14:20분 서울시청 신청사

에서 전기자동차 화재 시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전기차 화재

대응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.

□ 서울시는 앞서 8월 17일(목) 소방기술사 2명, 건축사 1명을 초빙한 전

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, 전기차 화재진압에 적합한 장비 구매 및

설치,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 배출 시설 보완

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.

○ 서울시는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지난 9월, 이동식 소화수조(1개),

질식 소화포(1개), 차량하부 직수장치(1개), 전기차 화재용 소화기(6개)

등을 지하주차장에 배치하였고,

○ 또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시 신속한 유독가스 배출을 위해 환기팬을

즉시 가동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였다.

2023. 11. 2.(목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11월 2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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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,‘신종 재난’전기차 화재 선제 대응…훈련 실시

- 서울시, 11.1.(수) 서울시청 청사에서 전기차 화재 대응능력 강화 훈련 실시

- 전문가자문회의거처질식소화포, 이동식수조등전기차화재진압장비설치완료

-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와 진압 훈련을 위한 대응 매뉴얼 점검

https://www.seoul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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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이번 훈련은 서울 중부소방서의 협조하에 서울시청 본관 지하 4층

주차장에서 전기자동차 화재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며,

전기자동차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화재통보 및 대피훈련과 전기자동차

화재 확대 방지를 위한 소화 훈련으로 구성되었다.

○ 화재가 발생하자 서울시청 관계자와 소방관이 신속하게 화재 현장으로

출동하여 시민들을 대피장소로 안내하고, 화재 발생 전기차 하부에 주수

장치로 초기 소화를 하는 동시에 질식소화포 및 이동식 소화수조를 활

용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순으로 실시되었다.

□ 아울러 서울시는 전기차 화재의 신속한 감지와 인명 안전, 주차장

내의 신속한 유독가스 배출을 위한 추가 조치를 2024년까지 완료

할 계획도 밝혔다.

○ 전기차 화재의 신속한 감지를 위한 열화상(적외선) CCTV 설치

○ 본관 지하 주차장 엘리베이터 외부 출입문을 방화유리문으로 보완

○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유독가스 배출을 위한 전기차 충전구역 위치 변경

□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“이번 훈련을 통해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

서울시의 대응체계를 점검하고, 유사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능력을

강화할 수 있었다”라며 “앞으로도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비한 다양한

노력을 기울이겠다”라고 말했다.

붙임. 전기자동차 화재 진압 훈련 현장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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